
▪ 설날 가정 예배▪

<가급적 설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이 때 가족 중 믿음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예배로의 초대 …………………………………………………………… 인 도 자

설날을 맞아,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 시 146:1-3 ……………………… 다 함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

하며 내가 살아 있는 한,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너희는 힘있는 고관

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찬 송 ……… 31.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 다 함께

 교 독 …………………… 93. 새해(1) ……………………… 다 함께

 기 도 …………………………………………………………… 가족 중

 성 경 봉 독 …………………… 수 20:1-6 ……………………… 인 도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 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 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살인자는 이 성읍들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그 성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저지른 사고를 
설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
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말 씀 …………………… 마음의 도피성 ………………… 가족 중

 찬 송 …………… 325. 예수가 함께 계시니 …………… 다 함께

 주님의 기도
 

…………………………………………………………… 다 함께

<함께 나눌 말씀>               “마음의 도피성”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피성이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민수기 35장입니다.

주님께서는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도피성에 들어가 보호를 받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족이건 이방 사람이건 그 누구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

습니다. 도피성은 신명기 19장과 여호수아서 20장에서도 언급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 등장하는 도피성은 민수기와 신명기에 등장하는 도피성과

좀 다릅니다. 여호수아서의 도피성은 지금-당장 만들고 마련해야 하는 곳이지만 민수

기와 신명기의 도피성은 바로 마련할 필요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

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에서는 다릅니다. 이

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고 그렇기에 유보되어 있던 일을 이제 실행에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는 도피성을 세워야 할 구체적인 지명까지 등장합니다.

결국, 민수기 때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야 성취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지시했냐는 것입니다. 도

피성의 역할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 장소를 마련해 두라고 하신 걸까요?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삶의 모든 정황을 통제할 수 없기에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뭇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지

만, 그렇다고 없지도 않은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호수아가 살던 시대에 이 같은

일은 빈번했을지 모릅니다. 지금보다 몸을 더 사용하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9장 5절에 나무를 하러 갔던 이가 실수로 친구를 죽이게 된 예화만 봐도 알 수 있

습니다. 그렇듯 인간의 내밀한 역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실수로 누군가를 죽음에 이

르게 만들었을 경우, 이 도피성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상황

이 불리해지면 자신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남에게는 엄격해집니다. 이렇듯 구부러진

마음을 가진 우리는 이 도피성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물리적인 장소에서

벗어나 우리의 내면으로 이 개념을 끌어들여도 괜찮지 않을까요? 어쩌면 도피성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게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 두

기 공간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 있게, 이

기적인 자아를 지워가는 공간이 바로 이 도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코로나와 오미크론 때문에 여전히 불안한 명절을 보내고 있지만, 주어진 상황 속

에서 마음의 도피성들을 잘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마련해주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